마2521 Note

◆도우미 : 작은 일

슥0410. 이는 누가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였음이냐? 이는 그들이 기뻐하며①, 저들 일곱과 함께하는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을 봄이라②. 저들 일곱은 온 땅에 걸쳐 이리저리 달리시는 여호와의 눈들이니라. 

마24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의 주인이 발견하는 그 종은 복되니라 (마카리오스:최고의 축복,행운의,복된,축복된,행복한),
마2447.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이르노니 곧, 그가 저를 자기의 모든 재산의 다스리는 자로 삼느니라. 

Ω마2521.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니라, 잘 하였도다, 너 나무랄 데 없고 신의가 두터운(충직한) 종아,네가 아주 작은[올리고스:(범위,정도,수,기간,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어느 만큼,거의,간단,거의 없는,긴,때,짧은,잠시] 일들에 대해 신의가 두터웠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삼을 것이니라, 너는 네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Ω눅1610. 지극히 적은 것에서 신의가 두터운(충직한) 그는 많은 것에서도 또한 신의가 두터우며, 지극히 적은 것에서 불법한 그는 많은 것에서도 또한 불법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변승우 목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밥 존스 목사님의 사후 체험 다 아시지요? 

밥 존스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우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밥 존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에 가면 안 된다. 10억 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 

제가 과거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20평짜리 건물에 600백만원 전세에 월세 20만원으

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는데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계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제게 중요했습니다. 그 시점이 찰스 피니의 책들을 읽고 구원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깨닫고 정립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구원론과 참된 믿음과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구원 받지 않고 지옥 

갈 자들인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어렵게 죄를 회개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절감하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제 영으로 주님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울산에 가서 목회하면서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어도 제 인생은 가치

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설교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

문에 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을 바

라보고 내려갑니다. 

저는 패배하고 실패했는데 이제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고 깨닫게 되었

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가지고 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

고 단 한 영혼만 구원한다 해도 저는 이 땅에 존재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

에 살았던 의미가 있습니다. 제 삶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해 동안 저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께서 저를 바닥을 기게 하시고 연단하셨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억 단위의 사람들입니다. 제 사역과 큰믿음교회를 통해

서 구원 받을 사람이 억 단위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

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서울로 불러 올려서 다시 큰믿음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

금은 제 비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제 사역과 큰믿음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억 

단위의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 단위의 영혼

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원리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아직도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교인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가

는 곳마다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묶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린 모든 것

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를 이기는 법을 배우고, 곰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담력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

다. 사자와 곰을 맞섰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

니다. 

다윗이 맞을지도 모르는 물맷돌을 가지고 뱅뱅 돌리며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

니다. 그 물매를 돌려서 사자와 곰을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거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무모한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는데 그 이유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충성할 때 우리 자신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서지 마십시오. 설치지 마십시오. 야망을 갖지 마십시오, 야망을 버리십시오. 

개인의 왕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사역을 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

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목사들의 눈에, 김옥경 전도사의 눈에, 변애경 전도사의 눈에 띄려고 하지 마십시

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6) 
“대저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동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느니라.”(시 75:5, 6)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을 승진시키실 분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진시키실 분은 김옥경 전도사

나 변애경 전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승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분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동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

기가 목동인 줄, 봉사하는 자인 줄 압니다. 

자기가 청소하는 자인 줄, 자기가 식당 봉사하는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설치는 목사나 사역자들보다 여러분이 진정한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

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입니

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